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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3. 2. (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 출신 이연월 前 공노총 위원장 

… 이재명 후보 당선에 힘 보탠다

 

○ 더불어민주당 2일 영입 기자회견 개최 … 우상호 총괄본부장, 김영진 사무총장 참석

○ 세계 5강 경제 강국 위해 ‘노사관계 대전환’ 절실 … 노동존중받는 세상 위한 행보에 동참

○ ‘3대 노총’중 1곳인 ‘공노총’ 수장이자 경찰공무원 출신 대표인사 가세 … 지지율 상승 ‘단비’

이연월 前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

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 5강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대전환이 이

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사는 세상, 억강부약의 나라를 

위해 이 후보의 행보에 적극 동참한다”고 합류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3대 노총’으로 일컬어지는 ‘공노

총’을 이끌어 온 수장이자 경찰 일반직 공무원들의 상징으로 일컬어질 만큼 두터

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이 前 위원장이 힘을 보탬에 따라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8시 50분 민주당사에서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김영진 사

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前 위원장 영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실상부한 세계5강의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해

서는 갈등과 분열, 반목이 아닌 상생과 통합을 통한 노사관계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

다”라며  "특히 아직도 노사관계의 후진성이 잔존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의 노사관

계 개선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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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보장 등 대전환 노사관계를 약속하신 이재명 후보님이 꿈꾸는 세상, 노동이 존중

받는 사람사는 세상, 억강부약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후보님의 행보에 적극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이 前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36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 퇴직했다.

지난 2006년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조가 설립된 이후 초대 위원장부터 5대 위원장

을 내리 맡았으며 제4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공무원 노동운동에 앞장 서 왔다.

특히 ‘대우 공무원 제도’와 ‘경감 근속승진 제도’ 도입을 이끌어내는 등 경찰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대변, 경찰청 일반직공무원을 대표하는 활동을 해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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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기자회견문

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지낸 이연월입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5강의 경제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 반목이 아닌 상생과 통합을 통한 

노사관계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희망찬 노사관계는 노사가 서로 손잡고 

회사는 성장 번영하고 노동자는 안정되게 일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가는 

상생번영의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도 노사관계의 후진성이 잔존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의 노사관계 개선은 더욱 절실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통제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형평성 차원의 특별한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사관계 보장 등 대전환 노사관계를 약속하신

이재명 후보님이 꿈꾸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사는 세상, 억강부약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후보님의 행보에 적극 동참합니다.

2022.3.2 

제4대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이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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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현장 사진


